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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     지

「하천법」 제50조는 하천수의 사용용도를 생활·공업·농업·환경개선·발전, 그리고 주운 등 하천

수 사용용도를 다양화하고 있으나,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대상은 발전용수, 농업용수, 생공용수, 그

밖의 용수 등 4개 용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. 발전용수는 100㎥/d 에 대하여 연액 231원, 농업용

수는 1,000㎥/d 에 대하여 연액 231원(발전용수의 1/10), 생활 및 공업, 기타용수는 댐용수대를 적

용(2018년 현재 52.7원/㎥)하고 있다. 댐용수 요금의 산정은 ‘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

원가를 보상하는 수준’에서 결정되며, 총괄원가는 ‘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댐용

수사업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’으로 한다. 우리나라의 생활용

수 및 공업용수는 이처럼 「한국수자원공사법」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승인한 댐용수

단가를 적용한다. 댐용수의 산정기준은 댐용수를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원가이지만, 하천수로

서의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가 이러한 댐용수 단가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

을 수 있다.

댐용수는 1987년 최초로 전국 동일요금이 적용되었고 그 이후로도 주기적으로 요금이 인상되

었으며, 발전 및 농업용수는 2008년 「하천법 시행령」 개정에 의해 사용료가 결정되었다. 농업용

수와 발전용수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요금을 부과하였는데 최초의 단가는 농업용수가 톤당

0.00032원, 발전용수는 톤당 0.0032원, 그리고 공업용수는 톤당 0.0076원이 부과되었다. 이후 1981

년 조례의 개정에 따라 공업용수는 관경에 따라 차등적인 요금체계가 확립되었는데 대략 톤당

0.01원으로 기존에 단가에 비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.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의 단가가 1984년

대비 2배 상승한 것에 비해 공업용수단가는 약 7,000배가 상승하였다. 생활용수의 경우, 기존 조례

에서 따로 정하지 않았고 2008년 하천법 개정과 더불어 각 조례에 규정되었다. 즉 2008년 이전까

지는 생활용수에 대해 따로 요금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.

이에 비하여 농업용수 및 발전용수는 1984년 2배로 상승한 뒤 현재까지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

고 있다. 2008년에 개정된 「하천법 시행령」 제57조(하천수 사용료의 징수)의 농업용수 및 발전

용수의 단가는 기존 조례의 단가를 그대로 「하천법」이 계승한 것으로 해당 용수의 단가가 특정

한 과학적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. 따라서 현재와 같이 용수단가별로 나타나는 커

다란 차이는 각 용수의 용도 및 성격, 사회적 영향 등 용수 속성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회귀율과

취배수거리 등 다양한 요인을 적용한 산정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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